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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phenomenologically investigate the adaptation experiences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with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ir native country. In-depth interviews with a total of seven Vietnamese immigrant 

women were analyzed by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A. Giorgi(1997). A total of 127 meaning units and 7 themes with 

17 sub-themes, which rendered central meanings that indicated situational structures, were derived. The statements of 

situational structures were re-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ir native country. As the 

socioeconomic aspect, "aspiration for new opportunities and a new world" and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were derived. 

The aspect of familial value and culture involved "conflicts over the unilateral acceptance of differences" and "building social 

relationships". The aspect of female status was associated with "conflicts due to patriarchal hierarchy". The aspect of child 

caring involved "education as a symbolic value" and the "double-sidedness of mother identity strategy". The gist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s adaptation experiences is "to grow into a subjective mother despite conflicts due to the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behind aspi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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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특정 종교의 주도로 일본여

성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이 많아지기 시작하였고(Stati-

stics Korea, 2014), 1992년 중국과 수교 한 뒤 조선족 여성

과 농촌 남성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였다(E. Lee & M. 

Jun, 2013).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본격화되

었고 현재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Joongboo Daily, 2014).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혼이민자는 2013년 현재 150,865명

이며, 국적은 중국(62,400명), 베트남(39,854명), 일본(12,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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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10,383명) 순이다. 중국 결혼이민자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조선족(26,274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베

트남의 비율은 실질적으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 남녀 비율은 각각 22,039명(14.6%), 128,826

명(85.3%)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 국제결

혼의 증가는 세계화로 인한 외국인과의 빈번한 접촉에 의

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출신국보다 경제적으로 나

은 국가로의 글로벌 상향혼(global hypergamy)을 선택한 

여성이 급격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여성의 

국내 유입 비율은 2000년 77명으로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1.1% 수준이었으나, 2013년 30.6%를 차지할 만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한편 결혼이주여성 증가의 이면을 살펴보면 이혼건수

가 매년 1만 건 이상으로, 이는 2000년 한 해 1,498건에 불

과했던 이혼건수와 비교했을 때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

다.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3.2년

(2010년 기준)으로, 평균 14년인 한국인 부부와 비교했을 때 

무려 10년 이상 짧다. 그러나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가족해체․재혼에 의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지 못

하고 있어서 정책적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Korea Ins-

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을 출신국별로 살펴볼 때, 특히 베

트남 이주여성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6

년 총 610건으로 전년 289건 대비 2배 이상 급등한 이래 

2013년 총 2,057건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중국 이주여성의 

이혼율은 2010년부터 매년 감소하여 2013년에는 전년 대

비 9.7% 감소하였다(Statistics Korea, 2014). 이는 베트남 

여성이 헌신적이고 순종적이며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와 베트남 문화가 유사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M. 

Kim, M. Yoo, H. Lee, & K. Chung, 2006) 아래 베트남 

여성에 대한 배우자 선호도는 높지만 결혼생활의 성공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전략과 지지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또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에 상업적 중매업체의 

적극적 개입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형태와 실태를 살펴보면 

65.8% 이상이 속성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중개업체를 통해서 

한국 남성을 만났는데, 이는 중국(20.4%), 필리핀(29.6%) 

일본(1.0%)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타국가

의 결혼이주여성 대비 한국인 남편과 연령차가 매우 크고 

부인은 초혼인 반면 남편이 재혼인 경우가 많으며(D. Kim, 

2006; K. Chung, 2008), 배우자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비율이 71.6%로 높은 편이다(Ministry of Gender Equa-

lity and Family, 2012). 

결혼이주여성들이 중매업체나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배우자 국가에 대한 탐색기간이 매우 

짧은 속성 결혼의 형태로 입국하게 된다. 다시 말해 중매

업체를 통해 결혼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의 사

회․문화적 가치관, 생활방식 등과 매우 상이한 한국사회

에 대한 일련의 탐색 및 적응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입국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행동해야 함을 의

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다

문화 사회 진입 초기의 경우 실태조사 차원의 연구가 주

를 이루어졌으나 점차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연구로 

구체화되고 있다(S. Park, 2011).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응(adaptation)이란 환경에 적절

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으로, 다른 문화 집단의 접촉을 

통해서 가치, 신념, 생활방식 등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

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초점은 ‘적응’의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제결혼이라는 실존

적 선택과 세계화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국제결혼

의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되고 있다(D. Seo, 2010). 다시 말

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원가족 경험 및 이주를 선택하게 된 

환경적 맥락이 상이하며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상황 또

한 다르다. 이러한 차이들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적응 방안을 수립하고 다양

한 갈등 상황들을 해결해나가는 대책 및 전략의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지원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

락을 중심으로 한국의 삶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즉 결

혼이주여성의 개별적 국가 상황 및 맥락에 따른 차이가 

존중되면서 이해되어야 한다(H. Lee, 2013).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국적이 다른 결혼이주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살펴보았

는데(M. Sung, M. Chin, J. Lee, & S. Lee, 2013), 이는 한

국 남성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K. Chung, 2008). 

이러한 관점은 결혼이주여성의 개별적 정체성을 무시하

거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간과한 획일적 대안을 제시하

는 오류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원적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에 주

목하고자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최근 크게 증가하

였으나, 유입 형태 및 실태 차원에서 결혼생활 유지 및 한

국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 이는 높

은 이혼율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낭만주의 사랑을 바탕으

로 한 결혼행위전략,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치갈등, 문화

상호주의적 관점, 결혼과 일에 대한 적응과정 탐색, 생활

적응 사례연구(O. Cahe & D. Hong, 2007; J. Choi, 2009; 

T. Kim, 2013; Y. Shin & J. Chang, 2010; E. Le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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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및 특성에 따른 베트

남 이주여성의 적응경험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다양한 적응기제를 상황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보편적 본질로 기술할 수 있다(M. van 

Manen, 1990).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

들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및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적응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즉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경험을 상황적 구조로 살펴

보고 다시 일반적 구조로 기술하여, 이들 여성의 개별적

이면서 집단적 가치를 지니는 적응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적응경험은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제안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문화 적응 지원 및 다문화주의 정책 수

립의 참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적응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의 본

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문화란 수세대에 걸쳐 이어온 전통적 행위의 총체를 의

미한다. 즉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관, 행동방식, 신념, 관습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현

상 또는 분위기를 말한다(J. Lee, 2011). 한편 문화적응이

란 문화동화, 문화접변, 문화변용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되고 있는데, 다른 문화집단의 접촉을 통해서 가치관, 신

념, 생활방식 등을 배우고 적응된 상태 또는 과정을 의미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신국의 문화 양식, 가치, 신념과 

상이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사

회․문화적 적응을 경험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통상

적으로 이주민들은 심리적 문화적응의 전략 차원에서 통합

(integration)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이 동화(assimila-

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순이다

(J. W. Berry, U. Kim, S. Power, M. Young, & M. Bujaki, 

1989; J. S. Lasry & L. Sayegh, 1992; F. J. R. Van de 

Vijver, M. Helms-Lorenz, & M. J. A. Feltzer, 1999; J. P. 

Van Oudenhoven, G. Willemsma, & K. S. Prins, 1996). 

이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주류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의

지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주민들은 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 과

정에서 파생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혼돈, 좌절, 불안

과 같은 정신 기능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D. Bhugra, 2003; H. Fenta, I. Hyman, & N. 

Samuel, 2004).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Y. Kang, 1999; J. Sung, 1996)에 따르면, 한국과 중

국의 문화 및 생활방식의 차이,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 태

도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한다. 또 경제적 기

대에 대한 실망을 경험한다(H. Jin, 2005). 또 양계적 가족

문화를 가진 필리핀,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

성은 한국의 장남문화, 제사문화,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적응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S. Kong & S. Yang, 2011). 일

본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당수가 특정 종교적 신념으로 국

제결혼을 하고 있었으며, 문화 충돌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

었다(D. Lee, 2009). 

한편 결혼이주여성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

고 있다(S. Ok, M. Chin, G. Chung, & J. Kim, 2014). 이 

연구의 주요 대상자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관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

로 인한 가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통적 가

치관을 고수하는 시부모와의 갈등과 이혼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T. Kim, 2013). 이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타국가 이주여성보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은 점(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가족과 친지에 대한 의무 이행 인식이 강하

며, 부모에 대한 효와 부양 인식 또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 Hwang, 1999; T. Busseon, 2006). 따라서 시부모 

부양으로 인한 단순 갈등보다는 시부모의 가부장적 가치

관 강조와 문화적 인식 차이에 의한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부모의 가부장적 남아선호사

상과 한국의 복잡한 제례절차 등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 Shin 

& J. Chang, 2010; E. Lee, 2013). 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은 외출복과 실내복을 구분하는 한국의 의생활과 하루 2끼 

정도만 먹는 베트남보다 식사량이 많은 한국 식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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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O. Cahe & D. Hong, 200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은데, 사랑 문화가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문화자원이기보다는 출신국의 아

내, 어머니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국에 적응하게 된다(J. 

Choi, 2009). 즉 속성국제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인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는 한국 적응을 위한 안전

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며, 출신국에서 내면화되어 왔

던 여성 또는 모성 정체성이 문화적응을 위한 대체 자원

이 되는 것이다. 한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자기 계발 차원의 일은 일상적 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보람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 Lee, 2013). 

정리하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갈등은 크지만 출신국의 여성 정체성과 한

국에서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적응자원으로서 매우 가

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상황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긴 형태의 나

라로 북부의 하노이와 하이퐁, 중부의 다낭, 남부의 호치

민과 껀터의 5개 직할시로 이루어져 있다. 1975년 공산화 

통일되었고 1986년 쇄신의 의미를 가진 도이 머이(Doi 

Moi)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혁정책으로 인해서 외국 

자본 유입이 급증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 해외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Doosan Encyclopedia, 201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유입을 사회․경제적 측

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측면에서 베트남 여성의 한국 

유입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2년 베트남과 한국

이 수교를 맺고 한국과의 사회․문화적 교류 확대가 시작

된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중 가장 

먼저 한국 드라마가 소개된 곳으로 1997년 <느낌>이 처

음 방영되었고 1998년 <의가형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

면서 한류의 진원지가 되었다(S. Kim, 2012). 2000년대 이

후부터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 즉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이 더욱 증폭되었는데, 이 시기는 드

라마의 경우 한 주간에 약 7~8편이 집중적으로 방영되기

도 하였다(B. Song, 2011). 베트남 여성에게 드라마나 영

화에서 나타난 정돈된 생활환경의 한국과 자상하고 다정

다감한 한국 남성의 이미지는 결혼이주 선택에 매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한류는 베트남 여성에게 

한국과의 지리적․공간적 거리를 초월한 상상적 교감을 

통해서 초국적 이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베트남은 전쟁의 영향으로 인

해서 연령별 인구 구조가 밑면이 넓은 피라미드 형태로서 

산업화․경제화의 인적자본이 될 수 있는 1980년대 전후

로 출생한 젊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많다(World Popu-

lation Review, 2014). 그러나 산업 지역에서 지리적․공

간적으로 분리된 낙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

들은 중․고등학교 졸업 후에 일자리 선택의 기회가 매우 

적은 편이다. 대부분 10대 후반이 되면 공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집안에서 부모님을 돕는 일

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는 본인의 장래를 보장받을 만한 

일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결정적으로 급증한 시기인 2006

년은 한국이 베트남에 총 27억 달러를 투자해서 최대 투

자국으로 부상했던 시기이다(Statistics Korea, 2014; Doosan 

Encyclopedia, 2014). 최대 투자국 이미지는 코리안 드림

을 더욱 가속화 시켰으며, 발전의 기회가 없다고 인식하

고 있었던 베트남 여성에게 한국은 고성장한 나라, 잘 사

는 나라, 기회의 나라라는 인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

다.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베트남 여성으로 하여

금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하는 주요 동기유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수의 이주여성들은 

외국생활에 대한 동경과 발전할 수 있는 삶의 추구로 인

하여 한국을 선택하게 되고 이때 결혼은 중요한 이주 수

단이 된다.

3. 베트남의 가족가치관 및 생활문화

길쭉한 지형을 가진 베트남은 지역 별로 인접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족가치관과 가정생활문화에 있어 뚜렷

한 지역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유교적 가치를 지닌 불

교가 베트남의 지배적 종교라는 이유로 베트남의 가족제

도나 가족의식에 관한 국내 인식은 중국 또는 한국과 유

사하다고 여기고 있다(O. Cahe & D. Hong, 2007). 

베트남의 지역별 가족가치관을 살펴보면, 중국과 맞닿

아 있는 고원지대인 북부는 중국의 영향으로 유교 문화 

특성이 강하며 가부장적 부계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러나 부계제에 따른 부권 강화의 특성을 가지지만, 동남

아시아 고유의 가족가치관을 가진 베트남 전통의 영향으

로 아내와 남편은 비교적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부모와

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I. Yoo, 1997). 

따라서 북부 지역은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의 원칙을 기반

으로 하고 있지만 딸에 대한 무조건적인 차별은 없다(S. 

Ha, 1994). 노부모 부양관 역시 부계가족적 특징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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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경제적 여유가 허락하는 한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Keimyung Uni-

versity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2007). 

곡창지대인 베트남 남부는 북부와 달리 양계제적 특성

을 보인다.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말자(末子) 상속의 원칙을 따른다. 즉 장남부터 재산 분할 

분거를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막내가 노부모를 부양

하고 부모가 죽은 뒤 집을 물려받으며, 제사의 의무도 모

든 자녀에게 균등하다(S. Ha, 1994). 따라서 남부 출신 여

성은 시부모와의 동거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를 두지 않는

다(Keimyung University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2007).

정리하면 베트남 북부의 양상은 한국의 가족가치관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지만 유교 문화에 의한 표면적 유사

성에 불과하며, 베트남 전반의 가족가치관은 베트남 고유

의 동남아시아 가치관에 근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유교적 가족주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의 혼인문화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농촌지역의 혼인연령은 여자의 경우 16세 정도가 되

면 적당한 수준이라 여기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O. Cahe & D. Hong, 2007). 배우

자 선택은 사회적 지위와 관계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에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문과 출

신성분을 살펴보았지만 오늘날에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

력, 학력, 직업 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형태로 변화하

였다(H. Kim, 2007). 

베트남의 식문화는 밥과 국수인 퍼(Pho)가 기본 음식

이다. 일상적으로 가정음식과 함께 외식문화가 발달하였

으며, 골목마다 소규모의 좌판 식당이 즐비하다. 아침식

사는 간단하게 먹거나 주로 외식을 하며, 하루 중 저녁식

사를 가장 풍성하게 준비한다. 음식이 쉽게 상하는 고온

다습한 지방의 특성상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요리를 하고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린다(Doosan Encyclo-

pedia, 2014). 

베트남은 공동체 개념이 강한데, 이웃과의 관계인 사회

적 관계망을 형제관계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 이웃은 

거주공동체, 생산공동체, 생활공동체의 의미를 가진다. 따

라서 베트남인들은 어디로 이동하든 동향인을 찾고 상대

방의 직업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평등한 대인관계를 가진

다(N. Kim, 2013). 베트남의 공동체 문화는 명절을 보내

는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베트남의 큰 명절에는 우리

나라의 추석과 같은 음력 8월 15일의 쫑투(Trung Thu)와 

음력설인 뗏(Tet)이 있다. 쫑투에는 멀리 살고 있는 가족

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

력하고 지인들과 선물을 주고받는다. 음력설인 뗏은 베트

남 최대의 명절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 뗏에도 쫑투처럼 가족 이외의 주변인들과 선물

을 주고받는다(Y. Kang, 2011). 

4. 베트남의 여성지위와 어머니 역할

베트남의 지역적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베트남 

여성의 지위는 비교적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와 달리 동남아시아 국가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으

로 여성이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또 역

사적으로 중국에게 천년 지배를 받을 당시 한나라에 항거

해 혁명을 시도한 ‘바찌에우(Ba Trieu)’, 독립 국가를 세운 

’하이 바 쯩(Hai Ba Trung)' 자매 등과 같이 베트남에는 

유명한 여성 호걸이 많으며, 현재 이들의 이름이 베트남 

거리명칭으로 사용될 만큼 추앙받고 있다(S. Sim, 2009). 

또 베트남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호치민의 남녀평등에 기초를 둔 여성관을 반영한 것이기

도 하다. “베트남 여성은 날씨가 춥다할지라도 집에 있지 

않고 나가서 촌락의 물을 걱정한다”, “적이 오면 여자도 

나가 싸운다”라는 베트남의 옛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촌

락 공동체에 대한 여성의 사회적 책임을 엿볼 수 있다(S. 

Sim, 2009; Y. Choi, 2010). 

한편 베트남의 가족문화가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할지라도 여성존중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T. Busseon, 

2006). 즉 여성 존중 측면이 강한 가부장적 특성을 가진 

것이 베트남 가족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J. Ryu, 

2010). 여성은 집안 대소사를 결정하며, 배우자가 있음에

도 가족을 대표하는 호주가 될 수 있다(S. Sim, 2009). 또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든 가계 경제는 여성

에게 일임되고 있다(O. Cahe & D. Hong, 2007; N. Kim, 

2013). 같은 맥락에서 남자가 가정의 모든 돈을 관리하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사회적 관념이 존재한다(S. Sim, 

2009). 다시 말해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집안 대

소사의 결정자 역할 및 가계 경제의 관리자 역할을 하면

서 주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베트남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적으

로 일임하고 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의 책

임이라는 옛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가 버릇이 없으

면 어머니의 책임이고 손자녀가 버릇이 없으면 할머니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관념이 존재한다(S. Sim, 2009). 또 ‘자

식을 성공시키는 어머니’라는 그들만의 행위전략이 존재

한다(J. Choi, 2009).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력은 이주 초기에 경험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과 사회 적응에 따른 여건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를 통해서 삶의 수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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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tive 

place)

Age

Residence 

in Korea

Marital status Education
Number of 

children

(years old)

Immigrant 

women's job
Husbands' jobImmi-

grant 

women

Husb-

ands

Immigrant 

women
Husbands

Immigrant 

women
Husbands

A

(S)
29

Died 

in 

2012

(46)

9 First Second High school ․ 2(died, 6) Translator ․

B

(S)
30 57 9 First Second High school

Middle 

school
2(8, 4) Housewife

Car 

mechanic

C

(N)
34 51 9 First First High school High school 2(8, 5) Sideline Carpenter

D

(N)
31 46 7 First First High school College 2(6, 5) Sideline Carpenter

E

(N)
29 42 8 First First High school High school 1(8) Office clerk Bus driver

F

(N)
26 50 7 First First High school High school 1(6) Housewife

Truck 

driver

G

(S)
31 41 9 First First 

Middle 

school
High school 1(9)

Helping 

husband 

Self-

employed

N=Northern Region , S=Southern Region

Table 1. Demographics of Subjects 

계층적 여건이 상승 이동했다고 인식하는 여성보다 결혼

이주를 했지만 자신의 상황이 출신국에서 보다 더 열악해

졌다고 인식하는 경우 출산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높다(J. 

Ryu & D. Kim, 2013).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

들은 대부분 출산 지연보다는 이주 초기 즉 문화 적응 시

기에 자녀를 임신․출산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적응 

초기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은 정보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의 ‘어머니됨’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나 ‘어머

니됨’의 빠른 선택이라는 행위전략을 이들의 집단적 신념

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

에게 자녀 양육을 통한 어머니됨은 ‘자신’을 드러내는 중

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이다. 연구참여자의 지리적 범위를 제

한한 이유는 과거와 현재 삶의 맥락 및 경험적 현상의 수

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연구참여자 표집방법

은 수도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를 통해서 일차적

인 소개를 받았고, 다시 연구참여자로부터 주변인을 소개

받는 형식인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진행

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총 7명

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는 현상을 경험하는 연구참

여자가 5명 이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H. 

Cho, S. Jeoung, J. Kim, & J. Kwon, 2007).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

주 년차가 5년 이상으로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적으며, 

연구자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교류경험 진술을 

위해 자녀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등원할 수 있는 연

령대이어야 한다. 셋째, 현 배우자의 만남이 지인이나 중

개업을 통한 결혼 형태이어야 한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참여자 A는 사별녀로 부부관계는 다른 이주여성과 상이

하지만 원가족 경험 및 한국에서의 적응경험이 다른 연구

참여자와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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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분석 

1)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지식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축하는 

과정으로(J. Mason, 1999),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

는 현상의 의미를 내부자적 관점(emic view)에서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 van Manen, 1990).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1-2회에 걸쳐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면접으로 수집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는 정량화된 구조적 면접과 달리 상황적 

융통성을 고려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여

러 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질문을 누

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Y. Kim, 2007). 

한 개인이 자신의 출신국을 떠나 다른 국가의 주류사회

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집단차원과 개인차원의 영향을 받

기에(J. W. Berry & D. L. Sam, 1997), 심층면접의 내용은 

집단차원과 개인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집단차원은 출신

사회, 정착사회, 집단 문화적응의 요소를 포함하고 개인

차원에는 문화적응 이전의 조절요소와 문화적응 과정의 

조절요소가 포함된다.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차원의 출신사회 요소는 언어, 종교, 가치 등의 민족지학

적 특성, 정치․경제적 상황, 그리고 인구학적 변수가 포

함된다. 집단 문화적응 요소는 문화에 적응하는 그룹의 

변화를 의미하며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요소가 포함된다. 개인차원의 문화적응 이전의 조절 

요소는 인구학적, 문화적, 경제적, 개인적, 이주 동기 등의 

변수가 포함되며 문화적응 과정의 조절 요소는 문화적응 

전략, 문화 유지, 사회적 지지, 대처 전략 및 지원, 편견과 

차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반구조화된 질문의 내용은 

과거와 현재의 가족 경험, 사회적 인식 및 평가와 사회적 

수용 경험,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과 변화에 대한 개

인적 의미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 대부분의 질문은 개

방형으로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맥락적 경험 의미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면접초기에는 기초적, 기술적, 

분석적인 질문 위주로 진행하고 후기로 갈수록 대조적, 

평가적, 종합적 질문으로 구성하였다(Y. Cho, 1999). 

심층면접 실시시간은 결혼이주여성과 사전 조율하였고 

면접 장소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상담실을 이용하거나 결혼이주여성이 제안하는 곳에

서 실시하였다. 본 면접에 앞서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였

다. 면접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활용

되며, 연구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면접을 도중에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연구윤리를 지키고자 하였다. 

면접 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실시하였고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녹음하였으며, 녹음 

이외에 심층면접 도중 연구참여자가 표현하는 비언어적 

행동, 표정 등은 현장노트에 메모하였다. 녹음된 면접내

용은 면접 후 1~2일 이내에 전사하였고 현장노트의 메모

는 면접내용을 전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

에서 해석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사 후 추가적 질문이나 

의미 분석에 있어서 동의를 구해야하는 경우 전화, SNS, 

이메일을 통해서 ‘연구참여자 점검(member check)’ 절차

를 수행하였다(S. B. Merriam, 1998).

2) 현상학적 자료 분석

현상학이란 현상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보편적 본질로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M. van Manen, 1990).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은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와 구조인 현상의 본

질을 밝히고 여러 개인들의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체험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J. W. Creswell, 2005).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현상과 차이

를 삶의 맥락과 경험적 의미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현상학

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 분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방법은 

Giorgi, Colaizzi, Van Manen, Van Kaam 등에 의해서 개

발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독특성 

진술과 전체의 경험적 현상을 상황적 구조에서 일반적 구

조 진술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Giorgi의 기술적 현

상학 분석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A. Giorgi(1997)의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

menology)’은 학문적 용어로 전환된 의미단위를 현상학적

으로 기술한 후 구조를 통합할 수 있다. 구조는 본질과 구성

요소들의 관련성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추상화된 수준으

로 설명될 수 있다(H. Lee, 2005). 다시 말해 상황적 구조 진

술은 개인의 독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 진술로 통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의 4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전사된 진술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와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진술한 내용의 경험적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사 된 진술내용을 여러 차

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참여자 입장에서 경험을 이해

하고자 하였다. 

2단계는 진술내용을 다시 읽으며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과정으로, 진술된 내용에서 현상학적 의미전환이 발생된

다고 판단되는 곳을 표시하는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

미단위를 구분한 다음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내용에서 동

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끼리 범주화하여 총 127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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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cultural context Theme Sub-theme Meaning unit

Socioeconomic aspect

Aspiration for new 

opportunities and world

Transnational immigration giving 

hope to family-of-origin's life

Taking it as a fate to provide transnational aids 

to parents and family of origin

Longing for living in Korea : 

Korea is my dream country

Having a good image of Korea due to Hanryu 

and Korean dream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Unaffordable life in Korea and 

husband's lack of understanding 

of economic activities

Feeling sorry and frustrated for failing to give 

plenty financial aids to the family of origin

Regrets at husband's conflicting position over 

economic activities 

Temptation from foreign workers 

 Cold eyes against Vietnamese 

immigrant women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from other 

immigrant women from countries richer than 

Vietnam

Frustration at discrimination in daily lif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by 

husband's family members

Aspect of familial 

value and living 

culture 

Conflicts over unilateral 

acceptance of differences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in Korean & 

frustration at husband's not learning Vietnamese 

language

Wide cultural gaps
Conflicts over accepting husband's parents' 

demand for lifestyle and different food culture

Complex and boring

holidays

Different holiday atmosphere between Korea and 

Vietnam, leading to an irresistible yearning to 

visit Vietnam with children

Building social 

relationships

Interactions with other immigrant 

women of the same 

country-of-origin

Dependable but not fully reliable persons

Lack of Korean networks

Passive and not subjective interactive 

relationships that are hard to access despite 

desire for intimacy

Using local community welfare 

service

Using welfare resources and professional 

supports conducive to living as immigrants

Aspect of female 

status and mother 

role

Conflicts due to 

patriarchal hierarchy

Marginalization from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Experience of a sense of loss due to lack of 

authority over husband's income

 Conflicts ov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due to patriarchy

Conflicts over female value system due to 

vertical hierarchical division of household labor

Education as a symbolic 

value

Concerns and hopes of children's 

learning

Macroscopic expectation and exploration of 

children's education and future

Being a proud mom

Children give me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my marriage in Korea and an intention for 

self-development

Being an active subject
Hoping to engage in giving supports to other 

immigrant women

Double-sidedness of 

mother identity strategy

Korea is a 2nd homeland
Experience of having personal identify as a 

Korean due to children

Korea is a stopover country
Thinking of returning to Vietnam after fulfilling 

the parental calling for children

Table 2. Adaptation Experiences Categorized by Native Country's Sociocultur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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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의미단위들을 중심의미로 주제화하고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연구참여자의 복잡하고 다양

한 진술내용을 구체적인 범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의미한

다. 여기에서는 도출된 의미단위 분석을 통해서 중심의미

를 7개의 대주제와 17개의 하위 주제로 최종 분류하였다. 

4단계는 도출된 중심의미의 주제를 구조적으로 통합하

는 것이다. 연구의 주제에 맞도록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상위 개념으로 구조화하는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적응경험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제별로 분석된 상황적 구

조 진술을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춰서 재범주

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Table 2>와 같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구조를 통합하여 일반적 구조로 살

펴보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적 본질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3.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질적 연구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정량적 연구가 아

니라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실행하는 연구

방법으로, 연구참여자가 집단의 대표성이나 일반적 성질

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Y. Cho, 1999). 즉 질적 연구는 양

적 연구와 다른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연

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Y. S. Lincoln and 

E. G. Guba(1985)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의 평가 요소에 기반을 두었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자료의 정확성을 의

미하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의미한다. 사실적 가

치 확보를 위해서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내용과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연

구참여자의 진술내용을 전사하고 연구자가 의문점이 생

기는 부분 또는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생각하는 의미가 

맞는지에 대해서 연구참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물어

보는 연구참여자 심사(member check)를 실시하였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다른 맥락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연구결과가 다른 상황에 적용 가능한가를 고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적 연구의 적용성 확보는 자료 수

집이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포화상태란 면접 시 반복적인 진술 이외에 더 이상 새로

운 진술이 없을 때 면접을 종료하는 것으로, 현장 노트의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thick description)도 포함된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응답과 반응이 나올 때까지 

면접을 진행하였고 현장노트에 비언어적 반응인 행동, 표

정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이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되며, 연구결과의 반복성을 의미한다. 질적 연구는 

사람들의 경험의 다양성과 환경의 독특성을 강조하므로 

동일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자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 일관성은 충족된다(H. Lee, 2005). 따라서 일관성 

확보를 위한 다중적인 정보 수집을 수행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면접과 관찰 과정에서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편견과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자기 반성적(reflection) 연구저널 작성과 연구자의 선이

해 및 경험에 대한 괄호치기(bracketing)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 윤리

이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로 연구자 2인은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의｢임상연구와 윤리｣교육을 

수료하였다. 또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

회인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에 연구와 관련한 

제반 서류의 검토 절차인 심의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승

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승인받은 

과제번호는 P01-201405-SB-03이다. 

Ⅳ. 연구결과

1. 적응경험의 상황적 구조 

이 연구는 A. Giorgi(1997)의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연

구참여자의 경험진술에서 상황적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7개 대주제와 17개의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7개의 대주제

는 ‘새로운 기회와 세상에 대한 열망’, ‘실망과 좌절’, ‘차

이에 대한 일방적 수용 갈등’, ‘사회적 관계 맺기’, ‘가부장

적 위계로 인한 갈등’, ‘상징적 가치로서의 교육’, ‘어머니 

정체성 전략의 양면성’이다. 7개의 대주제는 베트남의 사

회․경제적 측면,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 측면, 여성 지

위와 어머니역할 측면으로 재범주화하였다. 

1)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측면

(1) 새로운 기회와 세상에 대한 열망

베트남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딸로서의 삶은 비슷한 양

상을 보이지만 이주를 선택하는 동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원가족의 경제적 조력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며, 특이한 점은 다른 형제자

매보다 부모나 가족에게 더 헌신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

주 선택 동기를 살펴보면, 가계경제로 인해 초국적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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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주어야 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 한

국 이주를 결정한 연구참여자가 있었다. 반면 한류나 코

리안 드림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겼고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다가 결혼 이주를 선택한 연구참

여자도 있었다. 

가. 원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초국적 이주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최후의 방편으로 한국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 베트남에

서 본 한국은 잘 사는 나라․기회가 많은 나라이기에 연

구참여자들에게 결혼이주는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부모님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빠가 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모, 등록금 그런 

것 대줘요(내가 벌어서). (중략) (한국 오면) 만약에 

내 부모 아플 때 도울 수 있죠. 경제적으로 따지면 

아마 10만원, 20만원 보탤 정도도 되고 부모 초청도 

되고 외국으로 나가도 되고. <참여자 A> 

저는 예전에 (베트남)집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가

족한테 뭐 도와야한다, 그런 생각해서 제가 선택했

죠. 베트남에서는 매일 힘들게 사니까 (좋았던)기억 

없구요. 외국사람 결혼해야 부모님 도와줄 수 있고 

외국 나가야지 돈 벌 수 있고. 다 경제적인 것, 대부

분 국제결혼 여자 마음은 다 그렇죠. <참여자 B>

초등학생부터 엄마랑 장사해요. 새벽 4시에 일어

나요. 비오는 날이나 태풍와도 장사해요. 고등학교 3

학년 대만으로 노동자 비자로 나갔어요. (중략) 먹는 

것도 안 사먹어요. 매일 열심히 돈 벌어. 옷도 안 사 

입고 이불도 안 사 덮었어요. 병 걸렸어요. 폐렴. (중

략) 나는 한국 가서 열심히 돈 모아서 저축해서 엄마 

아빠 도와야지. 동생들 학교 보내라고(생각했어요). 

<참여자 C>

나 친정 힘들어서, 베트남 남자 결혼하면 친정 안 

해줘요(안 도와줘요). 보통 그래요. <참여자 D>

나. 한국생활에 대한 동경 : 꼭 가고 싶은 나라, 한국

동남아시아의 한류 진원지인 베트남은 미혼여성에게 

한국 남성과 생활에 대한 낭만적 사랑과 향수의 초국적인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지인이나 동

네에서 활동하는 소개업자를 통해 한국남성을 소개받았

으며, <참여자 G>의 경우 결혼 중개업체를 직접 찾아가 

한 달여의 기다림 끝에 한국남성을 소개받았다. 즉 한국

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은, 민족, 지역, 언어, 문화를 초월

하는 결혼이주를 선택하게 만든 중요 변인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드라마도 많이 봤어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었

죠. 다른 문화, 다른 사람,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

은 마음이 있었어요. 걱정은 없었어요. 한국으로 떠

나는 전날 남편 믿었고 오히려 편하게 친구들이랑 

놀고(그랬어요). 마지막이라고. (중략) 이미 여기 와

있는 친구가 (남편)소개시켜줬어요. <참여자 E>

저는 한국 오는 것 좋아요. 베트남에서 텔레비전

이나 영화 많이 봤잖아요. 텔레비전 보니까 한국생

활 좋아 보이고 좋은 사람도 많고 한국남자도 멋있

고 피부도 하얗고 한국 사람들이 좀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오고 싶었어요. 동네에서 결혼 소개해주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참여자 F>

진짜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너무 너무, 매일 매일 

드라마 봤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고 싶고 우리 

아빠가 혼자라서 위험하다고 대만에 고모도 있고 언

니도 있는데, 같이 살자(그랬어요). 근데 내가 안가. 

동네에서 어떤 친구가 (한국 사람하고)결혼했는데, 

어떻게 했니, 전화번호 줘라. 호치민은 우리고향에서 

4시간 걸려요. 한 달 동안 호치민 있었어요. 좋은 사

람 소개 시켜달라고. <참여자 G>

(2) 실망과 좌절 

연구참여자의 친정에 대한 경제적 원조 욕구는 결혼이

주여성 남편의 이해부족과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현실

적 난관에 부딪쳐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 연구참여

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편견을 체감하게 되는

데 사회적 편견 이외에도 가족 내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

으며, 국적이 다른 결혼이주여성과도 상호 이해관계를 형

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 여유롭지 않은 한국생활과 경제적 활동에 대한 남

편의 이해 부족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삶은 윤택한 수준이 아니

고 친정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 쉽지 않은 현실을 직면하

면서 자신들이 베트남에서 인식했던 코리안 드림은 환상

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된다. 또 친정에 대한 경제적 원조

에 있어서 자신과 배우자 간 인식차가 크다는 사실을 깨

닫게 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은 다 잘 살 것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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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은 연구참여자들의 내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 C>와 <참여자 G>는 경제적인 면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은 결혼이주여성 일탈의 원인이 될 수 있

다고 하였다. 

다른 여자분 여기 오면 돈 막 벌고 친정 보내서 집

도 짓고 크게 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사람들 매달 

돈 보내는데, 천불 보내요. 집짓고 필요하면 오토

바이, 차 산다하면 돈 보내요. 그럼 저랑 비교했을 때 

전 아무것도 없는 거지. 차라리 베트남에서 결혼

하지. 왜 한국 갔냐. 그런 식으로(이야기해요). <참여

자 A>

한국주부들 매일 집에 있으니까, 베트남은 여자들 

많이 일해요. 여기는 엄마 집에 애들 키우고 우리 베

트남은 그냥 나가서 일해요. 베트남 가면 왜 일 안하

냐고, 왜 집에 있냐고 물어봐요. 남편 돈 많이 버냐

고. 엄마한테 돈 많이 보내 주냐고. 경제적(면)에서 

많이 물어봐요. (기분이)좋지 않아요. (제가)한국 나

오니까 잘살겠지 생각하겠죠. (중략) 한국에 시집온 

사람 동네마다 몇 명 있죠. 동네에서 우리 사위는 얼

마 도와주고 내 사위는 안도와주고 비교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이주결혼여성 많이 힘들어

요. <참여자 B>

여기 센터 올 때 남편이 차비밖에 안줘요. (중략) 

너무 남편이 깍쟁이처럼 하면, 여기 (해외)근로자 많

아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남자들, 남편이 자꾸 그

러면 근로자들 여자 친구 없잖아요. 같이 놀자고 유

혹 많아요. 외국마트 가서 자기 좋아하는 것 사주고 

하니까. <참여자 C>

베트남에서 외국사람 결혼하면 (친정한테)경제적

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남편은 그냥 결혼하면 행

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여자는 매일 도와주세

요(하니까). (서로 입장이)다르죠. <참여자 E>

드라마하고 너무 달라서, 애기 아빠한테 집이 왜 

이렇게 달라요(물었어요). 그건 드라마지. (중략) 한

국에는 여자들 일 안 해요. 베트남은 바로 다녀요, 무

조건. 여기 안 그러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맘에 안 든

다. 국적 나오면 애기 놔두고 집 나가는 사람 있어요. 

다른 남자 만나요. 베트남 남자들(근로자)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국적 있으면 베트남 남자 데려올 

수 있어요. 안산역에 많아요. 제 주변에도 2명 있어

요. <참여자 G>

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다문화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서로에 대한 상호 이

해는 연대적 공감을 형성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및 관

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출

신국의 사회․경제적 열악함과 편견으로 인해서 가족, 사

회, 타국가 이주여성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

었다. 

우선 가족에 의한 차별과 편견을 경험을 살펴보면, 이

주여성의 시가 구성원들은 베트남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저성장 국가 이미지로 인해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연구참여자들

은 아내와 주부로서의 경제적 권리 축소, 가족 구성원으

로서의 심리적 교류 단절, 사회적 참여 제한 등을 경험하

고 있었다. 

큰애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때문에 그 상가, 저 몰

래 샀어요. 통장 줘라, 등본 떼 줘라, 인감 다 줬어요. 

그 돈 받고 저한테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가)상가 산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으로. 시부모님한테 이야기했

지. 나한테 숨겼다고. (시부모가)너 왜 욕심 내냐, 너 

지금 돈 밝히냐고. 나 가정부 아니고 일하는 사람 아

닌데. <참여자 A>

시누는 나한테 존중 안 해, 시누가 남편 동생이에

요. 제 이름 불러요. 올케언니 안 그래요. (중략)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잠바를 주면서)이거 입어라, 샀다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새것 아닌데, 동서 입

은 것 본거 같은데, 너무 섭섭했어요. 나를 바보로 아

나 봐. 왜 거짓말해요. <참여자 C>

막내 아가씨들이 물어봤어요. 언니나라에서 손으

로 밥 먹어요? 제가 황당했어요. 어디에서 들어서 

나한테 그러냐. 가족들은 (내가)외국인이라서, 우리 

남편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결혼하는 거예

요. (중략) 시어머니가 운전 면허증 따고 싶어도 너 

그런 것 못해. 너 동서랑 비교하면 안 돼. 너 외국인

인데 어떻게 하냐, 너 그거 따서 뭐하냐(그래요). <참

여자 F>

두 번째로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 경험은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한 편견, 연구참여자

를 베트남에 거주하는 원가족의 한국 노동자 초청을 위한 

매개자로 보는 시선,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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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다. 

베트남 여성분 같은 경우 남편과 나이차이 많이 

나요. 물론 제가 볼 때 18살, 19살 나이차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다 어린 여성과 결혼하면 20살, 30

살 정도 차이 날 때 있어요. ‘너무 어리다’, ‘돈 없어

서 딸 팔았다’고 말 많이 들어요. <참여자 A>

옷 가게 가서 차별 받았죠. (중략) 싼 것 알려줘요. 

또 특별한건 밖에 나가면 남편과 나이차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리고 다문화라는 말 안 좋아

요. 한국 엄마와 베트남 엄마 다르지 않아요. <참여

자 B> 

외국 사람은 돈 없어, 힘들어, 그런 생각도 있어요. 

베트남에서 힘들게 살아. 너무 가난해. 돈 욕심 때문

에 한국 와서 결혼해(라고 생각해서). 한국 사람이 

외국사람 무시해. 한국 국적 받았는데. <참여자 D>

제가 그때 한번 남대문 시장에 갔거든요. 거기 있

는 아주머니가 자기 공장에서 베트남 분이 계시대요.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다 보내주고 부모님 초청해서 

일 찾았대요. 저는 손님이거든요. 저한테 부모님 초

청하느냐고 묻더라구요. 전 안합니다(대답했어요). 

대부분 다 하는 거 아닌데. <참여자 E>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국가 결혼이주여성

들과 상호 이해관계 형성의 어려움 및 편견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베트남과 다른 나라의 경제적 차이, 침략 

역사에 의한 부정적 인식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문화 센터 가면 중국, 러시아(있는데), 특히 러

시아하고 잘사는 나라들이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이 

옷이 좀 예쁘게 안 입어, 패션처럼 안 입어. 그러니까 

눈치주고 미워해. 싫어해. 특히 러시아, 중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몽골 너무 심해요. 필리핀, 베트남, 캄

보디아는 친해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끼리만 

그렇게 잘 지내요. <참여자 C>

센터에서도 조금 (갈등)보였는데, 복지관에서 옛

날에 몽골, 중국이랑 러시아분들 친하고 베트남, 필

리핀, 캄보디아가 친하더라구요. <참여자 E>

저 중국 사람은 싫어요. 정말 싫어해요. 더러운 느

낌, 어두워 보여요.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 사람

들하고 친하지 않아요. 인사만 하지 얘기 안 해요. 어

릴 때부터 중국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들어서, 나

쁜 것 있으면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베트남 

중국 결혼하는 것 있는데, 거의 행복하게 살지 않고 

몇 십 년 동안 고생하고 어렵게 살다가 베트남 돌아

오는 거예요. 중국에 결혼가면 술 먹으면 때리고 개

처럼 살았다고(들었어요). <참여자 F>

2) 베트남의 가족치관과 생활문화 측면

(1) 차이에 대한 일방적 수용 갈등 

결혼이주는 노동이주와 달리 이주한 국가에서 가족 및 

친족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새로운 가족 및 친족관계는 

문화적 공감과 공유, 규범과 통제, 배려와 친밀감 등의 다

원적 측면에서 구성되고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다. 연구참

여자들은 가족제도 안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가. 결혼이주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배우기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은 언어이

다. 연구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국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동시에 베트남어에 무관심한 배

우자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배우자를 포함한 

시가 구성원들은 연구참여자의 빠른 한국어 습득을 원하

면서도 이들의 한국어 습득을 위한 외부 자원활용에는 인

색한 모순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언어 쪽으로 다문화 가정 말 안 통하는 것 많은데 

양쪽(부인과 남편)에 잘못 있다고 판단 낼 수 있어요. 

한국말 모른다 그러면 남편이 좀 빨리 안 배우냐. 한

국말 매일 빨리 빨리 배워라. 남편은 베트남 말 안 

배우잖아요. <참여자 A>

저 한국 와서 한국어, 한국문화, 예절 풍습 배웠잖

아요. 그거 다 남편도 (베트남어, 문화, 예절)배웠으

면 좋겠어요. 베트남 왜이래? 그런 소리해요. <참여

자 B>

아버님이 (다문화 센터)안 보내줘요. 그냥 집에서 

가르쳐주고, 집에서 책보고 텔레비전 듣고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내가 공부해서 배웠어요. <참여자 G>

나.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차이의 극복 전략 

: 한국식으로 생활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음식 저장 문화를 비롯하여 베트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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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배우자와 

시가 구성원 대부분은 이 차이를 ‘한국식으로 생활하기’

로 극복하도록 요구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수용하

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이리 저리 해라. 애기 돌 지나기 전에 

옷 빨래 삶아야 하잖아요. 하얗게 이뻐야 돼. 그런 식

으로 매일 삶아라. 베트남에서는 안 삶아요. 짜증나

요. 그래도 해요. <참여자 A>

여기는 시부모 있으면 다 일찍 일어나나 봐요? 왜 

한국은 아침 밥 먹어야 해요. 우린 간단히 먹어요. 밖

에서 파는 것 먹고 국수나 빵이나 간단히 먹고, (중

략) 베트남은 다 밖에서, 집에서 아침 밥 먹는 사람 

거의 없는데요. 베트남에서 반찬하면 조금만 하고 

먹고 나면 남은 것 버려요. <참여자 F>

어머니 시아버지와 같이 살아요. 불편한 거 많아

요. 따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돼요. 제가 이쁘게 옷 

입고 싶은데 못 입게 해요. 바람 필까봐 그런가. 시부

모님 아침 8시 밥 먹고 점심 1시 먹고 저녁 7시 밥 

먹고, 저 밥 안 먹으면 혼나요. 밖에서 사먹으면 혼나

요. 너무 힘들었어요. 참고 참고 참고 지금까지 참고, 

안 그러면 펑(허공으로 손짓). <참여자 G> 

다. 복잡하고 재미없는 한국의 명절문화 

베트남의 명절은 가족과 친족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의 

큰 축제와 같으며 즐겁고 흥겨운 전통의 공동체적 문화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명절은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이질성과 경계를 가장 크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영역으로 그 간극은 좁히기 어려워 보였다. 연구

참여자 인터뷰 중 대부분의 참여자가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좋은 것은 ‘명절’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에서는 밤 9시부터 제사지낸다. 그런 식으로, 

음식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다르고. (중략) 베트남에

서 한국과 달라요. 제사, 파티하면 가족이 다 모여서 

하고 동네 주변사람들 와서 도와요. 100명, 200명 정

도 그런 식으로. <참여자 A>

설날 달라요. 한국에서 설날, 추석에 놀러 안 가. 

답답해요. 가서 인사하고, 근데 재미없어요. 제가 한

국 와서 5년 넘었지만 설날 자꾸 고향(베트남) 가고 

싶어요. 고향에서 축제같이, 친척 사람 다 같이 모여

요. 맛있는 것 같이 먹고 동네사람 와서 인사하고 한

국 안 그래요. <참여자 D>

설날에는 베트남 (자녀)데려가고 싶어요. 베트남

은 설날 편해요. 여긴 복잡해요. 베트남에서는 좋아

하는 음식 만들고 친구도 놀려오고 축하하고 한국은 

가족도 안 오고 놀러 안 나가고. 그냥 먹기만 해요. 

<참여자 G> 

(2) 사회적 관계 맺기

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의 교류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의지하기

는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관계망으로 생각하

고 있었다. 즉 지역․문화의 동질감과 한국거주라는 공간

적 동시성으로 인한 연대감은 있으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절충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도였다. 다시 말해 

정보 획득, 스트레스 해소 등의 차원에서 기능하는 관계

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만나는 것만 해요. 내 이야기 털어놓는 

사람 거의 없어요. 베트남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아

요. (중략) 얘기하자마자 다른 소문나고 하니까. <참

여자 A>

자조모임, 같은 베트남 자조 모임 있잖아요. 법. 한

국 법 어떤지 알려주고 한국 문화, 새로운 친구한테 

한국문화 알려주고 좋은 것 나쁜 것 알려주고. 그렇

지만 같은 베트남 사람하고 놀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진심 아닌 사람도 있어요. 조

심해야 해요. <참여자 D>

베트남 사람하고 너무 많이 놀면 소문도 많이 나

고, 솔직히 다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참여자 F> 

나. 한국인 관계망 부족

연구참여자 중 한국인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간 

<참여자 C>와 <참여자 G>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한

국인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한국인과 친밀해져야할 필

요성은 알고 있으나 먼저 다가가기는 부담스러운 긴장관

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즉 출신국의 결혼이주여성과의 교

류 관계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반면, 한국인 교류 관계

에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 엄마들)놀이터 갈 때마다 보잖아요. 그때 물

어봤죠. 애기들 몇 살이냐고, 따로 안 만나요. <참여

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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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이(학부모) 저한테 왜 잘해 주냐면 내가 

먼저 인사, 얼굴 몰랐지만 다른 반 엄마한테도 먼저 

안녕하세요(해요). 왜 같은 학부모니까, 먼저 웃는 건 

인사예요. (그러면 상대방이)아 안녕하세요. 사람이 

똑같아. 표현이 필요해요. <참여자 C>

한국인 거의 안 만나는데, 만나면 인사해요. 놀이

터에서 같이 좀 얘기 나누고 친한 정도 아니에요. 솔

직히 친해지고 싶은데 내가 외국 사람이라고 말 안 

시켜주는가. 제가 한국말을 주고받을 정도가 아니라

서, 한국사람 친구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면 불러주면 좋겠는데. 

<참여자 F>

유치원 때부터 한국 엄마들 만나요. 외국 사람이 

먼저 해야지, 그 사람들 먼저 (인사)안 해요. 그냥 제

가 먼저 인사하면 (한국 엄마들이)누구 엄마니? 우리 

같이 한잔 먹자,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친해졌어요. 

먼저 인사해야 해요. 왜냐면 우리가(결혼이주여성) 

나이가 적잖아요. <참여자 G>

다.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활용 

연구참여자들은 소속된 지역의 복지 자원과 전문가 지

지 관계망 활용을 통해서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을 받

고 있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 연대 차원에서 유대감 인식 및 의미 있는 공동체에 소

속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문화 센터 팀장님이 위로해주고 잘해주니까 기

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위로만 해주면 살 수 

있잖아요. 다문화센터 팀장님이, 선생님들이 (나보

고)웃어. 기뻐하고 “왔어? 오랜만이네” 반가워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내가 마음 속상할 때는 다문

화 센터 찾아왔어요. <참여자 C>

한국어교육, 야외활동도 하고, 요리, 미술 심리치

료 해봤어요. 재밌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풀어놓

으니까. 친구들 서로 울면서 얘기하고 내가 그린 그

림 설명할 때 서로 울면서 얘기하니까. 한 4-5번 했

죠. 가끔씩 하면 괜찮아요. 스트레스 풀어요. <참여

자 B>

부부 상담을 좀 받았어요. 그때는 어머님과 같이 

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시어머니

랑 크게 싸워서 남편이랑도 싸웠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생각 들어서 상담 받고 마음을 좀 풀

었어요. 전문가가 도와주면 좋겠죠. 정확하게 정보 

주잖아요. 친구들이 나한테 상담하지만 개인적으로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여자 F>

3) 베트남의 여성 지위와 어머니 역할 측면 

(1) 가부장적 위계로 인한 갈등 

연구참여자 대부분 남성 생계부양자 형태의 가족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은 결

혼이주여성에게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순응을 요구하거

나, 남성 중심의 규범․규제를 통해서 가족 내 여성의 지

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배경과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위계적 

가족 구조 형태는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가. 가계 경제 관리의 주변화 현상

배우자의 수입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참여자 C>

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가계 경제 관리 측면

에서 주변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배우자와 상호 간 

신뢰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집에서 생활비는 월급 다 안주고 1/3(만 줘요). 그

거는 내가 시장 봤을 때 쓰고 애들 보험이나 집에 큰 

돈 하는 것 남편이 다 쓰고. 이상하게 우리 남편 (나

한테)안 맡기더라고요. 그냥 얼마만큼 너 생활비하

라고 조금 주고 (나한테)믿음이 없나 그러죠. 다 내

가 맡아서 관리하고 싶어요. 욕심 있어요. 같이 살면

서, 나 믿어주는 거니까. <참여자 B>

(한국 와서) 6개월에 임신해서 첫째 낳고 둘째 낳

은 다음 노름하는 것 알았어요. 그냥 죽고 싶어. 그래

도 저는 아껴 썼어요. 일주일에 10만원 갖다 줘. 남편

이 지금 아주 잘해주고 이제 남편 월급 다 저한테 들

어와요.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참여자 C> 

다문화 가정이면, 제가 생각하기엔 돈 개념이 없

거나, 생활에 대해서 저처럼 못하거나, 남편이 불안

해서 부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친정에 다 보내줄 

것 같은 그런 생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

어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아들 돈 빼서 친정에 보낼

까봐 불안해서, 돈 관리 안 맡기는 것 같아요. <참여

자 E> 

나. 가부장적 가사분담 갈등 

<참여자 A>와 <참여자 F>의 부부관계는 남성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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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의 특성인 수직 위계적 가사 분담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두 명의 연구참여자는 베트남에

서의 가정 내 여성 지위와 비교․설명하면서 한국과 베트

남 여성에 대한 인식의 가치 체계가 다름을 지적하였다.

좀 달랐죠. 여자 하는 행동, 역할, 책임감 달라요. 

한국은 여자 집안일 해라. 애기 낳아라. 남편 뒷받침

해라. 베트남은 서로 공평하게 너도 하고 나도 한다. 

그런 식으로 달라요. <참여자 A>

우리 동네에서 거의 남자가 반찬해요. 먹고 나서 

여자는 설거지하고. 만약에 가족 모임 있으면 큰 아

빠, 작은 아빠, 우리아빠 반찬 해요. 우리 엄마, 이모

들은 앉아서 그냥 야채만 따요. 여긴 여자가 다하잖

아요. <참여자 F>

(2) 상징적 가치로서의 교육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본인의 

낮은 교육 경험 전환 및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 방안을 모

색하고 있었다. 자녀 교육과 자신의 교육 경험 전환 및 사

회적 활동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가. 자녀 학습에 대한 걱정과 희망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한국의 사회․문화적 구조 속

에서 지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직업 갖기를 기대하

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거시적이지

만 점진적 방안 모색을 위한 구체적인 탐색 부족과 불안

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한국 주부들 자녀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 대개 빨리 얻어요. 어느 정도 내가 말 

잘해도 (난)그 정보 못 따라가요. 어떻게 얻었는지. 

(한국)어머니 욕심 대개 많아요. 학원 보내고, 정보 

얻는 것 저한테 어려워요. 걱정돼요. <참여자 A>

요즘 한국학자들이 많이 걱정하잖아요. 이혼 많이 

하고 애들은 한국말 제대로 못하고 앞으로 공부 어

떻게 하는지 걱정 많이 해요. 저도 많이 걱정하고. 첫

째는 발음 좀 안 좋아요. 바람 소리 많이 해요. (중략)

둘 다 의사하면 다른 나라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우

리 베트남가면 좋겠다 생각해요. 나중에 봉사하면 

베트남어 모르면 엄마 따라가도 돼. 내가 통역해줄

게, 그렇게 생각해요. <참여자 B>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건데, 일단은 의사가 되면 

병원도 많잖아요. 일자리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어

떻게 보면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혼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 E>

나. 자랑스러운 엄마되기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

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 지도를 위한 자격 갖춤의 필요성, 

본인의 학력이 낮은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면서 

대부분 상급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부터 다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내가 

여기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기회 되고 나중에 아들 좀 

크면 학교생활 어떻게 적응할지 모 학습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배워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이 과정 배

워야지, 내가 나중에 아이 양육할 수 있게 되는거고. 

<참여자 A>

한국말 빨리 배워서 자녀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 

셌(컸)어요. 그리고 나도 대학가야지. 애기들이 앞으

로 자기 엄마 자랑스러워하고 엄마가 착하고 훌륭하

면 애기도 훌륭해진다고 생각했어요. 방송통신대학

교 들어가요. 올해부터요. 법학과인데 아주 어려워

요. <참여자 C>

아이 학교 다니면 아이 친구 한국 엄마들 있잖아

요. 그런 잘 사는 집, 학력 높은 엄마들끼리 만나니까 

불안이 대개 크고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좀 학력

이 좀 있어야. (중략) 더 공부하고 싶고 한국 사람처

럼 보일 수 있게끔. <참여자 E>

다. 능동적 주체되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한국생활에서 경험했던 주관적 

적응과 성취 맥락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재생산하여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즉 

결혼이주여성 대상 상담자 및 조력자로서의 역할 기대가 

있었다. 새롭게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의사소통 지

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족 내 편견과 인식 차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 시댁과의 관계 형성 등에 관한 조

언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나마 내가 의사소통 잘 되서 표현하는 것 자유

롭게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온지 얼마 안 된 베트남 

여성) 말 안되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 마음을 알고 불

쌍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시부모 문제 있으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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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 시대 아니고 신세대

처럼 바꿔야 해요. <참여자 A> 

(현재)멘토 봉사 나가요. 새로운 베트남 신부들(한

테) 한국문화, 한국음식 몰라요. 그거 제가 가르쳐줘

요. 너희들이 참을성, 인내심도 필요하다. 처음 왔을 

때 알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중략) 다문화 상담이나 

교육하고 싶어요. 왜냐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언니 이렇게 살았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할 수 있도록). <참여자 C>

제가 베트남 분들 특히 센터에서 많이 만났거든

요. 남편이 돈 안준다고, 시어머니 왜 그러냐고, (중

략) 한국 문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경험 많이 얘

기 해줄 거예요. 적응기간이 외국 사람이면 한 2년 

걸려요. 빨라도 1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중

략) 한국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반찬은 못

하더라도 시어머니 옆에서 하나씩 배우면서, 살아가

야 하잖아요. 특히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 남편한테 

소리 지르거나, 부부만 사는 집 보다는 남편 존중해

야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여러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 것 알려주고 싶어요. <참여자 E>

(3) 어머니 정체성 전략의 양면성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어머니 정체성

을 획득하게 된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한국사회 적응

의 자원이 되고 있었으며, 가족 및 사회적 소속감 정도에 

따라서 통합형 정체성과 분리형 정체성의 두 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가. 한국은 제2의 고향 : 통합형 정체성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양육 경험은 초국가적 공간인 한

국 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즉 주류 사회인 한국사회 문화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통합형 정체성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게 자녀 양육 경험은 능동적 적응 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었다. 

작년, 재작년에 독도(문제로) 싸우고 북한(문제)있

잖아요. 친구들이 베트남에 (돌아)가자고. 나는 애기 

두 명이나 있고 난 베트남 사람이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이에요. 북한 와서 (전쟁나면)나도 같이 싸워야

지, 이겨야지. 사람이 성실해야지. 나는 죽어도 여기 

한국에서 죽어. <참여자 C>

한국은 두 번째 고향이에요. 베트남도 고향, 만약

에 선택하라고 하면 한국, 왜냐면 나는 한국에서 애

기 아빠하고 애기하고 평생 살아. 애기 아빠 돌아가

도(죽어도) 나 한국에서 애기랑 살아. <참여자 D>

여기 살면서 저는 외국 사람이라는 느낌이 없어

요. 전 구별하지 않아요. 여기 남편도 있고 애기도 있

으니까. 나중에 베트남 가서 살거야 그런 생각이 없

어요. <참여자 E>

국적 나와야 (한국)이름 바꾸니까, 그래야 애기 입

학할 때 외국 사람인거 몰라요. 학부모 이름 나오잖

아요. 그것 때문에(국적 바꿨어요). 전 베트남에서 왔

지만 마음은 한국 사람이에요. <참여자 G>

나. 한국은 잠시 머무는 곳 : 분리형 정체성

<참여자 B>는 이중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자이지만 문

화적 상대성과 배타성을 심리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현

재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향후 

베트남으로 회귀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참여자 F>는 

이중국적자이며, 자녀가 다 성장하고 남편이 사망하면 한

국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므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참여자 B>와 <참여자 F>는 심

리적으로 한국 사회 소속감 획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자화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출신국의 정체성을 유지

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한 절충적 해결 방안으로 한국에 

대한 분리형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 사니까 여기 적응해야죠. 안 그러면 제가 힘

들고. 이제 애들 때문에 한국에 계속 살아야하니까. 

(나는)베트남 사람이지. 한국국적 있지만 베트남 사

람 같아요. 한국사람 다됐네라는 말 기분 안 좋아요. 

베트남 사람보다, 한국사람 약간 자랑스러워, 잘 따

라 해야 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도 한국사람 이제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죠. 나이 많

이 먹으면 베트남에 갈 거예요. <참여자 B>

나중에 늙으면 베트남 갈 거예요. 애기 다 크면 결

혼하고 아내 있겠죠. 그럼 한국에서 할 일이 없으면 

갈 거예요. 남편은 아마 그 때 안 계실 거예요(나이

가 많아서) 지금 나 남편하고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것 같아요. 가서 죽을 때까지 베트남에서 살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참여자 F>



17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 연구

- 79 -

2. 적응경험의 일반적 구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춰서 살펴본 7개의 대주제와 17개 소주제의 상황적 구

조 진술을 일반적 구조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

구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적응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출신국인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기회와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한국 

이주를 강요나 수동적 선택이 아닌 능동적으로 선택하였

지만, 한국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

다. 연구참여자가 결혼이주를 선택한 직접적 동기 요인은 

원가족의 생계문제,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베트남의 사회

적 구조, 코리안 드림, 한류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는 결

혼 전 부모를 헌신적으로 돕는 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었

기에, 결혼 이주를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상

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코리안 드림과 한류의 영향으

로 낭만적 사랑과 경제적 풍요를 실현할 수 있는 한국에

서의 삶을 동경하여 결혼이주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초국적 이주 후 실망과 좌절 상황을 인내해야 

하는 적응경험을 하게 된다. 베트남에서 기대했던 한국생

활과 현실이 다르고,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

회․문화적 제약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베트남 친정가

족에 대한 원조와 관련해서 배우자와 입장이 크게 다름을 

경험하게 된다. 또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삶과 출신

국인 베트남에서 인식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통념의 

간극으로 인해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참

여자들이 결혼 전 베트남에서 본 결혼이주여성은 윤택한 

삶을 누리고 친정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친정을 돕지 못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이

러한 자신들의 한계가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보다 저성장 국가인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족, 사회, 타국가 결혼이주여

성으로부터 일상적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먼

저 가족 내 차별과 갈등 양상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 

보상금이 나왔지만 본인 모르게 상가를 구매한 것에 대한 

분노, 시댁 식구들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음에 대한 서운함, 한국인 동서와 차별 대우하는 시부

모 등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은 배우

자와의 많은 연령차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서툰 한국어

로 인한 차별, 다문화라는 단어로 자국민과 구별 짓는 느

낌, 돈 때문에 못 사는 나라 여성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

고 무시하는 느낌 등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

여성 간의 갈등도 경험하고 있었는데 중국, 러시아, 몽골

에서 이주 해온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저소득국가인 베트

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주여성을 차별하거나 다르게 대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서로

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었고 이러한 양상은 종종 집단

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소수 집

단의 내부에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둘째,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 측면에서 연구참여자들

은 ‘차이에 대한 일방적 수용 갈등’과 사회적 관계망 구축

을 위한 ‘사회적 관계 맺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과 시가 구성원들은 베트남어 학습에 소극적

이며, 연구참여자의 한국어 학습을 요청하면서도 이를 위

한 외부 활동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

이는 경우도 있었다. 또 연구참여자들은 출신국과 다른 

음식문화와 생활방식, 한국의 명절 문화와 제사 풍습에서 

커다란 이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시부모와 동거한 경험

이 있거나 동거 중인 <참여자 A>, <참여자 F>, <참여자 

G>는 시부모가 요구하는 한국식 생활 방식을 수용하고는 

있지만 내부적 구속감을 크게 토로하고 있었다. 결론적으

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하는 가족 내 지위의 취약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들의 변화가 포함된 

쌍방적 변화가 아닌 연구참여자만의 일방적 변화를 통한 

역할 순응 및 동화를 강요받고 있었다. 이는 베트남의 가

족관계에서 여성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상이한 상황이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국가에서 다양한 사회적 

교류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적응 기제로 활용해야하는

데,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사회적 교류 관계망이 넓

지 않은 편이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베트남에서 온 결

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법, 생활, 양육 관련 정보를 교환하

면서 공감대 및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

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깊

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한국 친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관계형성에 있어서 수동적이었다. 한국 

친구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자녀를 맥락으로 한 관계였

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은 지역사회를 잘 활용하고 있었는

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활동 참여와 기관 실무

자와 상담가의 지지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고 있

었다. 

셋째, 여성 지위와 어머니 역할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

선 여성 지위 측면에서 ‘가부장적 위계로 인한 갈등’으로 

인하여 사적 영역의 주변화 및 이질감을 경험하고 있었

다. 연구참여자들의 가족 경제 구조는 대부분 남성 생계

부양자 형태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가족 문화에 따

라서 아내인 자신에게 가계경제의 관리가 맡겨지기를 기

대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신을 신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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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의 년차가 

길어지면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 및 시가 구성원

들과 일련의 역할 적응 및 조율 단계를 거쳐 가계경제를 

관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남녀 평등한 역할 분담의 가족생활

을 기대하지만 가부장적 가사 분담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행동, 책임감 등과 같은 가치 체계의 이질감에서 

비롯된 갈등이 있었다. 

어머니 역할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상징

적 가치로서의 교육’, ‘어머니 정체성 전략의 양면성’ 경험

을 통해서 베트남의 ‘자녀를 성공시키는 어머니’의 행위

전략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녀 양육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으로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학벌 

중심 현상을 체감하면서 상징적 가치로서 교육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어머니 정체성 전략을 수

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징적 가치로서의 교육 필요성

은 자녀와 연구참여자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녀 차

원에서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학습에 대한 걱

정이 있는 반면 자녀가 당당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사

람, 의사 등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지원망이 부족하고 자녀가 

학습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다. 즉 자녀에 

대한 기대 행위와 실제적 행위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강한 자기 개

발 욕구는 자녀 양육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가치를 내포

한 어머니 정체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 개발의 

이유를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엄마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자녀의 친구 엄마들과 동질성 확보, 공

부 잘하는 엄마 모습 보여주기 등으로 자녀와 밀접한 상

관관계를 언급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자녀 양육을 바

탕으로 한 자기 개발 의지는 개인적 가치보다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집단적 가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적응 방식과 기제를 적극 활

용해서 결혼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과 가치

의 교육 실천 행위자로서 기능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즉 한국생활에서 경험했던 주관적 적응과 성취 맥락을 전

달할 수 있는 지식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주류사회 적응의 

수동적 주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전이되고자 하는 욕

구를 표명하고 있었다. 이는 ‘자랑스러운 엄마 되기’와 같

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은 자의적 책임감 및 

양육자로서 수행해야할 행위 규범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주류사회의 정체성을 획득하는데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머니

로서의 정체성 획득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는 가족 및 사

회적 소속감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능동적 

적응 태도의 통합형 정체성과 한국사회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 소속감이 낮고 타자화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

녀 양육을 위해서 절충적 해결 방안으로써 획득한 분리형 

정체성이다.

전반적인 일반적 구조 진술을 정리한 결과 출신국의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적응

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열망의 이면인 실망과 좌절의 갈

등 속에서 주체적인 어머니로 성장하기’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사회․문화

적 맥락 및 특성에 따른 적응경험을 심층면접을 통해서 

현상학적으로 살펴보았다. 적응경험을 상황적 구조와 일

반적 구조로 기술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

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경험은 저소득국

가인 출신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일상적 편견

과 차별, 이주 전 경제적 기대에 대한 실망감, 사회적 관

계망 축소, 여성으로서 가족 내 지위 약화 및 가계 경제 

관리의 주변화, 한국사회의 적응자원이 될 수 있는 어머

니로서의 전략적 정체성 수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열망의 이면인 실망과 좌절의 갈등 속에서 주체적인 어

머니로 성장하기'이다. 주목할 점은 가족 내 ‘여성’ 지위와 

‘어머니’ 지위 획득 행위 간의 적극성이 상이하다는 점이

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전략적 정체성 

수립 차원은 매우 능동적 주체이지만 다른 차원의 적응경

험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수용하는 수동적 태도

를 보이며 그로 인한 내부적 갈등은 심화되고 있었다. 주

요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을 통해서 초국적 이주를 선택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경제적 문제로 이주를 결심하지만 결혼이주 후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반 여건의 제한으로 혼란 및 배우

자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원 부

족과 가족갈등은 적응과제와 함께 다양한 가족․사회 문

제를 초래할 수 있다(K. Bae & Y. Seo, 2011). 또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잘 살 것이라는 베트남의 통념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딸의 외국인과의 

결혼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하나의 전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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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성공으로 인식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계층

에서 대개 결혼이주를 선택하기 때문이다(H. Kim, 2006).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출신국이 저소득국가라는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 사회, 타국가의 결혼이주

여성들로부터 일상적인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복합

적 어려움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E. Seong, 2009). 특히 가족 내 차별

과 편견은 주류민족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며, 이는 향

후 사회적 배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H. Silver, 1994). 

즉 편견과 차별은 적응 수준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연구참여자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 

소수자로서 가족 내 지위가 취약했으며 문화적 간극에 대

한 일방적인 수용과 순종을 요구받고 있었다. 또 배우자

와 시가 구성원들로부터 역할 순응 및 동화가 기대되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가족들

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이전에, 전통적인 아내와 며느리 역

할 수행의 압력과 통제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J. Hwang, 

2009). 연구참여자들은 적응을 위한 문화 수용 태도를 가

지고 있지만 축제 분위기인 베트남 명절과 의례적인 한국 

명절에 대한 문화적 간극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 ‘명절은 가장 슬픈 날’이라고(E. Lee, 2013) 표현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의 가족가치관 및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지역 별로 가부장제 또는 양

계제라는 가족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베트남의 전반적인 

가족문화는 여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가족관계를 형

성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문화에 대한 한국 배우자와 

시가 구성원의 이해 및 정보 부족은 이주여성의 근원적 

적응을 저해하고, 정서적 외로움 및 문화 상대적 배타성 

경험은 심리적 복지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이 지역․문화 동질성과 공간적 동

시성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교류 및 관계망 체계는 자

국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국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계망과 지지 영역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한국인과의 친밀한 관계구축이 필

요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한국인 친구가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맺기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

었다. 다시 말해 주류사회에 능동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자신감 및 다양한 정보 획득과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다. 이는 조언 및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친구 집단 형성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정서적 고립 

상태일 가능성을 의미한다(E. Lee & M. Jun, 2013).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가부장적 가족 체계로 인한 갈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K. Hong, 2000; S. Sim, 2009),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적응에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 가족제도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활동에서 여성의 

참여 범위가 제한받는 것이다. 또 한국 배우자의 가부장

적 태도는 결혼이주여성 출신국 간의 경제적 차이로 더 

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가계경제를 관리하는 주부역할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타국가 대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낮은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은 가계경제관리 측면에서 배우자 및 시가 구성원과 

일련의 역할적응 및 조율단계를 거치고는 있지만 대부분 

가계경제의 주변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 가부장적 

가사 분담으로 인한 불만감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여성의 사적․공적 영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

과 비교했을 때 사적영역의 주변화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만들고 가족 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

고 있었다.

여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경험에 큰 의미를 두

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교육에 강한 성취동기를 보이면서 

‘자랑스러운 엄마 되기’를 위한 자기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었는데,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상징적 가치를 고려

한다면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 양육은 주류

사회에 적응하면서 양육행동, 태도, 가치 등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며, 이주국가에 대한 국가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J. Ogbu, 1981; Y. 

Sim, 2012).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에서의 자녀 양육관인 

어머니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자식을 성공시키는 어머니 

행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녀의 자립형 성장 바

람과 자기 개발 인식은 편견을 경험한 다문화 구성원이 

가족과 사회에서 자존감을 확립하기 위해 강구하는 다양

한 방법 중 하나이다. 즉 낮은 지위의 집단에서 사회적으

로 인정되는 높은 지위의 집단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이

다(H. Tajfel & J. Turner, 1986). 또 연구참여자들은 능동

적 주체되기 차원에서 다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

으로 자신의 다양한 적응경험을 조언해줄 수 있는 상담자

와 조력자 역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열

망은 결혼이주여성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내적 특

성을 재평가하고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특성을 발견해 다

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생산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H. Tajfel & J. Turner, 1986).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어머니로

서의 정체성 획득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사회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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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어머니 정체성은 능동적 

사회 적응 태도를 보이는 통합형 정체성과 수동적 태도의 

분리형 정체성으로 구분된다. 두 정체성은,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은 이주한 국가에서 경험하

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주체 또는 타자라는 고정성에서 

벗어나는 분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S. Park, 2008). 

분리형 정체성 획득의 원인을 연구참여자들의 상황적 구

조 진술에서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및 이중적 태도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며, 

부부관계의 유대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고착

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제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경제적 특수성에 대

한 배우자 및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주여성의 문제

는 상호 연계적․누적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H. 

Choi, 2012), 베트남 이주여성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야기

되는 혼란 및 갈등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집단적 

차원으로 인식을 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원가족 부

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남성 중심적인 

다문화주의, 노동과 결혼의 이주 목적을 구분하는 사회인

식, 가난한 나라에서 돈 때문에 왔다는 낙인에 대한 경계

심이 있다(Y. Heo,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적 맥락성

에 대한 배우자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초국적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부장적 문화의 

조율 방안 모색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관련 정보제공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Ministry of Justice(2014)에서 실

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초청하기 이전 한국의 예비 

남성 배우자가 이수해야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3시간에 불과하다. 시간적 한계는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가족제도 및 가치관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예비 배우자가 베트남 관련 정보를 교육받

을 수 있는 지원 및 관리 체계가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또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우자 및 시가 구성

원을 대상으로 아내, 며느리의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정

보지원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배우자 가족 구성원이 관

련 교육 참여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규

제 및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 즉 국제결혼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가족과 문화를 재생산하는 쌍

방적 변화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

되어야 한다. 

셋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입국 전 배우자 및 한

국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현지에

서 입국 전 한국에 대한 사전 교육이 실시되고 있긴 하지

만 시수가 짧고 결혼비자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다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2014). 배우

자 및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입국은 적

응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입국 

전 사전 교육의 필수 지정 및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넷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왜곡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사적․공적 영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다차원

적 정보 접근 체계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일상적 차별과 편견은 심리적 갈등 

유발 및 부정적 자아 개념의 내면화로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세대 간 전이될 수 있으며, 총체적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D. Lim and C. Kim(2011)에 

따르면 한국은 인종과 민족에 근거를 둔 사회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인(백인), 서양인(흑인), 일본인, 동남

아인, 중국인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서양인에 대한 거리감

은 적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거리감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

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감은 부정확한 정보 및 이미지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인식 교육 및 정

보에 대한 접근 확대를 통해서 다문화 공존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차원적 

관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

로 구조적․기능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단위별 사회적 

지지체계 구성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은 가족과 사회적 소속감이 낮을 때 분리형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에 있어서 사회

적 지지는 결혼생활,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 감소, 심

리적 안정에 정적인 관계가 있으므로(E. Lee & M. Jun, 

2013), 다양한 지역 관계망을 활용한 사례 발굴을 통한 지

원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출신국 

친구 관계망과 기관 관계망 이외의 지역이나 한국친구 관

계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주민

과 소통할 수 있는 정기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친구 관계망 차원에서 주요 맥

락으로 작용했던 교육기관의 학부모 모임에서 결혼이주

여성이 주변인이 되지 않도록 멘토제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폭 넓은 자녀 교육 

정보 획득 및 전문적인 자기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양

육 경험은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 자원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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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미래에 대한 기대

감은 크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을 위한 정보는 

부족하였다. 앞서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서 제시한 교육기

관의 학부모 멘토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랑스러

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다차원적 교육 참여를 위한 원격 교육, 학비지원 등 다양

한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동일 맥락에서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이 새롭게 이주해온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의 조력자 및 상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의 

인적 자원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민자에 대

한 선행연구(M. Cho & Y. Kim, 2011)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문화 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지원이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에서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정

보 제공 및 지원 활성화에 주력해야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수도권에 거

주하고 있는 소수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기에 연구결과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

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

구하고 이 연구는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다양성

에 초점을 맞추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을 그

들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하

였고, 도출된 적응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의 적응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제안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의 가족해체 원인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에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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